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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스의 여왕 소를 뽑아라! 
전형적인 발레 주의 전통 – 암소 싸움 
대한민국에 청도 소싸움이 있다면 스위스엔 발레 소싸움이 있다 
스위스답게 자극으로 싸움을 유발하지 않고, 본성에 기초한 야생 싸움을 유발하는 소싸움 
관중들의 돈놀이를 위한 싸움이 아니다 
봄이 되어 알프스 목초지로 방목 생활을 떠나기 전, 무리의 여왕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알프스에서의 방목을 위해, 여왕 소를 따르라  
올해는 아프로츠에서 
 
2024년 5월 11일 - 12일   
 
스위스 남부, 발레(Valais) 주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품종의 족보 있는 소, 에렝(Héréns) 혈통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 짧고 억센 뿔을 가진 우량한 품종의 암소는 등급을 매기기 위한 야생 싸움을 
붙이는 것으로 특히 유명하다.  
 
이 소싸움은 흔히 본성을 자극해서 싸움을 붙이는 다른 가축 싸움과는 달리, 아무런 자극 없이 자연적인 
본성에 기초해 야생적인 싸움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겨울 동안 갇혀있던 헛간 생활에서 풀려나는 
봄이 되면 알프스 목초지로 방목 생활을 떠나게 되는데, 그 무리 중 우두머리이자 무리의 여왕을 
선별하기 위한 소끼리의 도전이 되는 셈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암소들은 즉석에서 자기의 상대를 결정한다. 갑자기 풀 뜯기를 멈추고는 머리를 
낮추고 콧김을 뿜으면서 발굽으로 땅을 차면서 싸움은 시작된다. 힘이 비슷한 상대가 도전을 
받아들이면 전투 자세를 취하며 서로에게 가까이 접근해서는 본격적인 싸움에 돌입한다. 머리가 
충돌하고 뿔이 맞물리며 하나가 세게 밀면 밀수록 다른 녀석은 점점 뒤로 밀려난다. 승부가 끝나면 진 
녀석은 방향을 바꾸어 달아나고 이긴 녀석은 뿔로 받으면서 따라가는 것으로 싸움의 승패가 갈린다.  
이렇게 하여 격렬한 싸움을 통해 무리를 알프스 목초지로 리드할 여왕 소가 결정된다. 
 
암소 싸움의 결승전은 아니비에르 계곡(Val d’Anniviers)에 있는 아프로츠(Aproz)에서 개최된다. 
여러 지역에서 예선을 거친 소들이 최고의 여왕을 가리기 위해 아프로츠로 모이게 된다. 
 
암소들의 결승전 이외에도 전통 먹거리가 있는 장터가 들어서고, 동네 사람들의 잔치가 벌어진다.  
이 축제는 스위스에서도 유명한 것으로, 만명 이상의 구경꾼들이 이 잊지 못할 경험을 위해 전 지역에서 
몰려든다.  
 
티켓은 좌석에 따라, CHF 20부터 CHF 40까지 다양하다.  
 
www.finale-cantonal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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